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1.41 4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32.3%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60대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에 반해 2021년에는 20대 환자가 전체의 

1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

안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9세에서의 우울증 환자 수는 

127.1% 증가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

주었다[1]. 우울은 간호대학생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

신건강문제로 아시아 국가의 간호대학생 중 우울을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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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4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

서도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로 측정한 결과 44.9%의 간호

대학생이 경미한 우울증상을 가진 유력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집단으로 분류되어[3] 간호대학생 대상의 체계적

인 우울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엄격한 교육과정, 이

론과 임상실습의 과중한 학습량, 국가시험에 대비 등으로 간

호대학생은 타 전공 대학생보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으로 대표되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는 인

터넷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관심 있는 정보를 공유

하며 물건을 매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

호작용하는 가상 커뮤니티를 의미한다[5]. 통계청과 여성가족

부의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대학생(94.3%), 고

등학생(87.1%), 중학생(79.8%) 순으로 대학생이 가장 높았고, 
20대 SNS 사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 18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6].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 19)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출현으로 비대면 의사소

통 채널이 증가하면서 SNS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가능

성이 있다. SNS는 술, 담배, 성관계보다 더욱 심한 중독성을 

보이며, SNS 과다 사용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뿐만 아

니라, 대학 학업 이행 등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7].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대학생들의 불안, 우

울, 외로움의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8]. 
‘보여 주기’ 문화가 지배적인 흐름으로 정착하면서 SNS는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특정의 유형화된 이미지가 확대, 재생

산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9]. SNS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잦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과 SNS 속 타인을 비교하게 된다[10]. 
상향비교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의 비교’를 의미한다. 사람

들은 상향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열등감을 경험

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수 

있다[11]. SNS를 통해 타인의 정보에 노출된다고 해서 항상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페이스북의 이용이 행

복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12] SNS 사

용 시간 또는 중독경향성과는 별개로 SNS을 이용하는 개인의 

상향비교성향에 따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 대학생의 SNS 사용 증가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학생활적응[13], 간호전문직관[1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SNS 사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SNS를 

사용할 때의 상향비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학업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SNS 사용 시간 또는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그리고 상향

비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

향비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춘 정신건강 증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

비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

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 상향비교성향, SNS 중독경향이 간

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표출에 의해 대전광역시와 

충정북도 청주시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 수 산출 프로그램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회귀분석

을 기준으로 유의수준(α) .05, 검정력 .95, 중간 정도의 효과크

기 .15, 예측변수 10개(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1.41 43

성향,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SNS 관련 특성 7개)를 적용

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6명의 학생에게 설문을 배부하였고, 불충

분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196명의 설

문이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 학업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Oh와 Cheon [15]이 개발하고 대학생에 맞

게 Lee [16]가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4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

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간

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이다. Lee [16]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상향비교성향

상향비교성향은 개인의 사회비교 시 자신보다 나은 위치의 

타인과 비교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Yang과 Song [17]은 SNS 
이용 환경에서 개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향비교성

향을 8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SNS 종류를 페이스북으로 

한정하였던 기존 문항을 Lim [18]의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SNS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페이스북’에
서 ‘SNS’로 일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인 

상향비교경험을 측정하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였다. 총점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성

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 SNS 중독경향

SNS 중독경향 측정은 Jung과 Kim [19]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SNS 중독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

도는 SNS 사용의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를 나타내는 7문

항, 의도한 시간보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되는 몰입 및 내성 7
문항, 부정적인 정서 회피를 위한 SNS 사용 5문항, 가상세계

에 대한 지향성 및 금단현상 5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1점부터 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 도구는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

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Chon 등[20]이 통합적 한국판 CES-D로 개발한 척

도를 이용했다. 본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4점 척도로 ‘극히 드물다’의 0점부터 

‘거의 항상’의 3점까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총점 16점 이상은 유력 

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 이상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

료가 필요한 확실우울증(definite depression)으로 판별된다. 
Chon 등의 연구[20]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2였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대전광역시와 충정북도 청주시 소재 대학의 간

호학과 3,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22일에서 9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보조원이 연구 

목적 등 절차를 비대면으로 설명한 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

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

고,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응답 후 소정의 상품을 제

공하였다. 총 206명이 자발적으로 응답하였고 불충분한 응답

을 제외한 19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6.0 프로그램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No. CB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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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HR-0196)을 받았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 방법, 소요시간,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 자발적인 참여, 연구 참여 시 이익과 

불이익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의 관리와 비밀보장 안내에 대

한 설명을 연구설문지 앞부분에 포함하였고, 연구 관련 문의 

시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술한 설명문을 표기하였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에 한해 설문을 진행하도

록 하였고, 동의한 자들의 설문지만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에 동의한 후에도 원치 않을 시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연구 참여 대상자의 개

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해당 연구에만 사

용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정

의 상품을 전체에게 미리 제공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자를 따

로 파악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성이 87.8% (172
명)로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55.6% (109명), 4학년이 

44.4% (87명)였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44±2.13세로 22
세 미만이 42.3%였고, 22세 이상 24세 미만이 38.8%였으며, 
24세 이상도 18.9%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65.8% (129명)
로 많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3.1% (104명)였다. 
지난 학기 학업성적은 3.5 이상 4.0 미만이 41.8% (82명), 3.5 
미만 39.3% (77명), 4.0 이상 18.9% (37명)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67.9% (133명), 불만족 21.1% (63명)였고, 임상실습경험

의 기간은 1학기 미만 45.4% (89명), 2학기 이상 3학기 미만

이 25.0% (49명), 3학기 이상이 29.6% (58명)였다. 
SNS 관련 특성 중 SNS 사용 종류는 인스타그램(53.7%), 

페이스북(29.4%), 트위터(7.7%), 블로그(5.5%), 카카오톡(2.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별 SNS 사용 시간은 2시간 미만이 54.1% 
(106명)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이 26.0% (51명), 2시간 이

상 3시간 미만이 19.9% (39명)로 나타났다. SNS 게시물을 올

리는 빈도는 ‘거의 안함’이 40.8% (80명)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이상이 33.7% (66명), 월 1~2회 25.5% (50명)였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공유(27.6%), 일상생활기록(26.0%), 
오락과 여가를 위해서(25.0%), 인맥관리, 스트레스관리, 타인

의 변화 파악, 단순한 시간 소모 등의 이유가 21.4% (42명)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총점은 210점 만점에 106.30±22.40
점이었고, SNS 중독경향 총점은 120점 만점에 52.23±17.58
점, 상향비교성향 총점은 40점 만점에 28.78±12.10점, 우울 총

점은 60점 만점에 13.91±8.31점이었다(Table 2). 우울 총점의 

경우 그 합산 값이 16점 이상을 기준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유력 우울증 집단으로 분류되며, 16점 미만은 

125명(63.8%), 16점 이상인 집단은 71명(36.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SNS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t=-2.66, p=.008)와 임상실습기

간(F=5.00, p=.00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특

성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 정도는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16.17±9.32)가 전공

에 만족하는 경우(12.84±7.59)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임

상실습기간이 2학기 이상 3학기 미만인 경우의 우울 점수

(16.98±9.78)가 1학기 이하(13.36±8.16)나 3학기 이상인 경우

(12.17±6.4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비교성향, 

우울 간의 상관관계

우울은 학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41, p<001), SNS 중독경향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0, p=.001)가 있었으며, 상향비교성향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0, p<.001)를 보였다. 상향비교성향은 학업스트

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27, p=.001), SNS 
중독경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6, p<.001)를 보였으며, 
SNS 중독성향은 학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9, 
p<.001)를 보였다(Table 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 중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된 변수인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기간을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학업스트레스, 상향비교성

향, SNS 중독경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

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은 1.943으로 2에 근접해 인접한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 한계는 .67∼.86으로 0.1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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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SNS-Related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Sex Male 24 (12.2)
Female 172 (87.8)

School year Junior 109 (55.6)
Senior 87 (44.4)

Age (years) 20≤~<22 83 (42.3) 22.44±2.13
22≤~<24 76 (38.8)
≥24 37 (18.9)

Religion None 129 (65.8)
Have 67 (34.2)

Residence Stay with family 104 (53.1)
Others 92 (46.9)

Last semester GPA (out of 4.5) <3.5 77 (39.3)
3.5≤~<4.0 82 (41.8)
≥4.0 37 (18.9)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33 (67.9)
Unsatisfied 63 (21.1)

Clinical practice period (semester) ≤1 89 (45.4)
2≤~<3 49 (25.0)
≥3 58 (29.6)

SNS type (multiple responses) Facebook 80 (29.4)
Instagram 146 (53.7)
Kakao 7 ( 2.6)
Twitter 21 ( 7.7)
Blog 15 ( 5.5)
Others 3 ( 1.1)

Daily use of SNS (hours) <2 106 (54.1)
2≤~<3 39 (19.9)
≥3 51 (26.0)

Frequency of accessing SNS Daily 161 (82.1)
Less than once in a week 35 (17.9)

Frequency of posting on SNS Scarcely 80 (40.8)
1~2 times a month 50 (25.5)
≥1~2 times a week 66 (33.7)

Reasons for SNS use Information share 54 (27.6)
Record of daily activity 51 (26.0)
Recreation 49 (25.0)
Others 42 (21.4)

GPA=grade point average; SD=standard deviation; SNS=social network service

Table 2. Academic Stress, SNS Addiction Tendency,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N=196)

Variables Range Number of item Mean SD Skewness Kurtosis

Academic stress 1~5 42 106.30 22.40 -0.08 0.31
SNS addiction tendency 1~5 24 52.23 17.58 0.44 -0.44
Upward social comparison 1~5 8 28.78 12.10 -0.20 -0.82
Depression 0~3 20 13.91 8.31 1.15 2.06

SD=standard deviation; SNS=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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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é
Sex Male 14.42±7.42 0.32 (.752)

Female 13.84±8.44
School year Junior 14.26±8.88 0.68 (.500)

Senior 13.47±7.56
Age (years) 20≤~<22 13.30±8.66 1.14 (.323)

22≤~<24 13.70±7.41
≥24 15.73±9.19

Religion None 13.64±7.88 -0.60 (.549)
Have 14.43±9.13

Residence Stay with family 13.16±8.28 -1.35 (.180)
Others 14.76±8.30

Last semester GPA (out of 4.5) <3.5 15.62±8.05 2.78 (.064)
3.5≤~<4.0 12.96±9.08
≥4.0 12.46±6.4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84±7.59 -2.66 (.008)
Unsatisfied 16.17±9.32

Clinical practice period (semester) ≤1a 13.36±8.16 5.00 (.008) b>a,c
2≤~<3b 16.98±9.78
≥3c 12.17±6.41

Daily use of SNS (hours) <2 14.25±8.97 0.23 (.798)
2≤~<3 13.77±7.79
≥3 13.31±7.33

Frequency of SNS access Daily 13.98±8.24 0.22 (.824)
Less than once in a week 13.63±8.73

Frequency of SNS post Scarcely 13.36±8.09 0.31 (.731)
1~2 times a month 14.12±8.02
≥1~2 times a week 14.42±8.86

Reason of SNS use Information share 14.06±7.98 1.86 (.137)
Record of daily activity 13.61±8.66
Recreation 12.12±7.08
Others 16.19±9.31

GPA=grade point average; SD=standard deviation; SNS=social network servic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SNS Addiction Tendency,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N=196)

Variables
 Academic stress

SNS addiction 
tendency

Upward social 
comparison

Depression 

r (p)

Academic stress 1
SNS addiction tendency .49 (<001) 1
Upward social comparison .27 ( .001) .36 (<.001) 1
Depression .41 (<.001) .20 ( .001) .30 (<.001) 1

SNS=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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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6∼1.49
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9.20, p<.001), 

상향비교성향(β=.26, p<.001), 임상실습기간 2학기 이상 3학기 

미만(β=.25, p=.001), 학업 스트레스(β=.23, p=.004)가 간호대

학생의 우울을 20.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SNS 중독경향, 상향

비교성향,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우울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살펴보고자 간호대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

행하고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판 CES-D 도구로 측정한 결과, 16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준임

상적 우울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36.2% (71명)인 점을 고

려하였을 때,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0대 성인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울감 

경험이 더 높다고 알려진 가운데[21] 여성 성별 비중이 압도

적으로 높은 간호대학생의 구성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없었으

나, 이탈리아 등 유럽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 결과[22]에서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추후 남학생의 비중을 높여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한 연구

[2]에서 대륙별로 간호대학생의 우울점수를 비교한 결과, 아시

아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간호대학생이 유럽, 북미, 남미 등 

다른 대륙권 대학 간호대학생에 비해 우울점수가 높다고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동양권 간호대학생들의 우울성향이 높게 나

온 결과들은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가치가 커서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게 되는 

성향으로 인한 것[23]이라고 추측되어 왔다. 특히, 유교문화권

에서 속하는 나라의 경우 교수자와 가족으로부터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해지면서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우

려가 있으며[24] 우리나라 간호대학생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

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료조사가 수행된 2021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

유행하여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로, 3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
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2019년도 혹은 그 이전에 대학에 입학

하여 처음으로 임상실습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았

던 세대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루어진 우울 

측정 검사 결과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25] 결과로 미루어보아,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

이 간호대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우울 수

준이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성향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코로나19 대유행 종

료 이후 시점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학년이나 연령에 따

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실습을 한 기간에 

따라 우울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임상실습을 2학기 이상 

3학기 미만 수행한 집단이 1학기만 수행하거나 3학기 이상 수

행한 학생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연이은 임상실습으로 인한 

피로누적, 매주 실습과제 제출과 여러 지도교원으로부터의 평

가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

이 임상실습을 처음으로 시작한 학기에 비해 2학기 이상 3학

기 미만 동안 임상실습을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집단에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첫 임상실습 

시기뿐 아니라 임상실습이 연이어 진행되는 시기에 지속적으

로 우울감이 감소하는 전략을 통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Risk (N=196)

Independent variables (reference) B SE β t p-value

(Constant) -3.24 3.03 -1.07 .28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Unsatisfied 1.16 1.22 .07 0.95 .345
Clinical practice period (≤1 semester) 2≤~<3 semesters 4.69 1.38 .25 3.39 .001

≥3 semesters 0.91 1.32 .05 0.69 .489
Academic stress 0.09 0.03 .23 2.96 .004
SNS addiction tendency 0.02 0.04 .05 0.61 .543
Upward social comparison 0.18 0.05 .26 3.65 <.001

R2=.22, Adjusted R2=.20, F=9.20 p<.001
SNS=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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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준

에 상향비교성향, 임상실습 기간, 학업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성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나온 반면, 상향비교성향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SNS 사용 시간에 따른 우울 수준에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보면, SNS의 사용 시간이나 중독

경향성보다는 상향비교성향이 오히려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향비교를 하면서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비교 후 우울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26] 단순히 간호대학생의 SNS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

보다는 상향비교성향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

준에 학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여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취

업 스트레스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는 가운데[27], 본 

연구에 참여한 학업 스트레스의 평점 평균은 106.30점(5점 환

산평균 2.5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28]. 
간호학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열 전공 학생은 재학 중 성적이 

국가고시 합격당락과 보건의료기관 취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압박을 받아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학업스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나

온 결과는 의미가 있다.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때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이 형성

되고 있는 시기에 스트레스로 인해 학습저해와 임상 실습만족

도가 저하되면서 진로 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2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건강향상을 위해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을 관리하는 정신건

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

체적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간호대학생의 일과를 고려해 간단하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방법을 고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피톤치드 

목걸이를 활용한 흡입요법,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손마사지 

등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선행연구

[30]에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전략이 간호대학생 

개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지원해 다양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완화

할 뿐 아니라 우울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

평가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상향비교성향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해당 변수 가운데 어떤 요인이 선행

되어 나타나는지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우울 수준이 높아 상향비교성향이 더

욱 발생할 수도 있고, 학업스트레스를 더욱 과중하게 느낄 가

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점수가 높은 집단과 정상집단을 구분하여 관련 변수의 영향요

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해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설문조

사이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조사가 이루어

진 시기가 코로나19가 유행하여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

에 해당되어 SNS 사용 시간,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시

기를 포함하여 반복 측정하고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하고 차이

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탐색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결과 우울에 

상향비교성향, 임상실습 기간, 학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이 이루

어지는 첫 학기보다 오히려 학기가 연이어 계속되면서 우울감

을 느낄 수 있기에 실습하는 학생들의 피로와 부담감을 줄이

는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을 완

화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시작되

는 초창기와 중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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